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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행복 |  SOS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감사편지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SOS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

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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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정숙희라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나 뵌 적 없지만, 저를 도와주신 아

산재단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연필을 듭니다.

올해 53세인 저는 지난 2012년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청천벽력 같

았지요. 하루가 멀다고 받아야 하는 신장 투석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늦은 시각, 가

벼운 발걸음의 남들과 달리 저는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해 투석을 받았습니다.   

평소 숙면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 원체 피곤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기다 투석까지 받은 다음 날 

아침이면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직장을 쉬기에는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와 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암을 앓고 있었기에, 그나마 몸이 성한 제가 집안 가장의 역할을 해야

만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퇴근 후 야간 투석을 받고 잠에 

막 들려는 순간,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공여자가 생겼으니 내일 입원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

난 2015년 뇌사자 신장 이식 신청을 하고, 6년간의 기약 없던 기다림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설

레던 마음도 잠시 걱정이 앞서왔습니다. 그나마 다니는 사무실도 못 나가면 집안 살림은 누가하고, 

당장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해 2020년 6월 18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순간에도, 이식 수술 결과가 좋다며 미소 짓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제 머릿속은 병원비 걱

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부산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아산재단에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해보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안될 수도 있으니 너무 기대하진 말라는 말도 덧붙이셨으나, 희망이 생긴 것만으

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짧았지만 길게만 느낀 심사기간이 끝나고, 지

원 대상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제 삶에 희망 한 줄기가 찾아올 줄은 꿈

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글 한자 적는 것 외에 고마움을 보답할 길이 없습니

다. 먼저 부산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에 감사드립니다. 무지했던 제게 다방면으로 의료비 지원 기

회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아산재단에는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제 처지에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산재단이 주신 도움이 

헛되지 않게 건강을 꼭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아산재단처럼 언젠가 누군가를 꼭 돕고 싶습니다.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

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글 정숙희 부산광역시 


